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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제금융실장입니다. 

당사의 2021년 2분기잠정실적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연결손익종합입니다. 

2분기매출액은사상최대이던 1분기보다크게증가한 8조 5,245억원을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700억원, 순이익은 1,263억원을기록하였습니다.

2분기매출은 1분기에이어철강재판매호조와더불어

곡물및원자재가격등지속적인시황상승의영향으로

전분기대비 20.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트레이딩호조와함께자회사인 SPS, 인니팜오일, 우즈백면방등

주요투자법인의이익이증가하며전분기대비 34%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1,263억원으로 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상세연결손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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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매출은전분기대비 1조 4,375억원이증가하였으며,

특히철강부문이 25% 증가하며매출증가를이끌었으며, 

식량사업매출도 21% 증가를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 1,700억원은

본사트레이딩, 무역법인등에서 866억원을기록하였고,

투자법인은자회사 SPS, 인니팜, 우즈벡면방등주요법인의이익증가로

전분기대비 82억원이증가한, 457억원을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가스전은계절적비수기에접어들며

판매량이소폭감소한 476억입방피트를기록하였으나,

전분기대비판매가격이상승하였고, 개발 2단계투자비회수가증가하며

377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하였습니다.

영업외손익으로는

트레이딩호조에이자비용이 -148억원발생하였고,

관계기업손익은 +156억원으로, 

미얀마육상가스관, 수단제약, KOREA LNG 에서지분법이익이발생한반면

암바토비광산은 8억원의지분법손실이발생하였습니다.

기타내역으로는암바토비프로젝트한국컨소시엄간중재소송에서승소하여

기납부한캐시콜이환입되어 121억원의이익이발생하였고,

페루8광구의환경복구비용 39억원이있었습니다.

경영실적 2. 연결손익 상세 –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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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입니다.

지난해 미주, 아시아, 중국의 그룹사 수출채널을 통합한 철강사업부는

지속적인 시황 상승 및 판매량 증가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1분기 보다 상승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룹사 해외 마케팅을 주도하며 신규 개발 고객 13개사,

장기 미거래 고객 6개사 재개 등 글로벌 상권을 확대하고

포스코 월드탑프리미엄 제품中 자동차강판은

상반기 116만톤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철강2본부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향 가공 패키지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E-sales 거래 기반을 다져

영업이익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철강수요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노력에 따라

3분기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의 소재와 가공 패키지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그룹사 해외생산기지향 원료 수급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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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은 1분기에 이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 실적 반등의 시그널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가스전 판매량은 비수기임에도 하루 5.2억 입방피트를 기록하였고,

판매가격도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개발 2단계 프로젝트의 투자비 회수가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4% 증가한 320억원 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와 미얀마내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스전 설비는 정상 가동 중이며,

3분기에는 가스판매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미얀마 가스전을 비롯하여 추가 매장량을 확보를 위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 탐사를 지속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사업확대를 위한 투자기회도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식량소재본부는 식량사업과 미래차 부품 및 소재 판매에서

견조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식량 트레이딩은 신곡 출하전 다소 판매량은 감소하였으나,

대두 등 곡물가격 상승으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고,

친환경차용 마그넷, 차동기어 등 부품과

구리, 알루미늄 등 경량화 소재 판매 확대가 이어졌습니다.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3~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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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사업은 본사 트래이딩과 인도네시아 팜농장,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등을

통해 상반기 영업이익 39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모빌리티사업은 본사 트래이딩과 SPS의 TMC사업실 구동모터코아 판매를

중심으로 상반기 영업이익 9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식량 소재본부는 식량사업의 신규 밸류체인 확대와

그린 모빌리티 및 친환경 소재 사업의 기반 조성을 통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를 검토하고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역법인은 글로벌 시황 개선과 트래이딩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영업이익 263억원의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주, 유럽을 중심으로 철강재 판매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한 철강원료, 식량 판매가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투자법인들은 사업 안정화 및 이익증대 노력으로

상반기 83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포스코SPS는 철강재 판매가격 상승과 구동모터코아 판매 증가로

3개 사업실 모두 실적 호조를 보였으며,

인니팜오일 사업은 CPO 가격상승과 생산량 증대로 상반기 38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경영실적 3. 사업부별 실적 및 전망 –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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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반기 트레이딩을 이끌어 온 철강사업과

영업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한 주요 자회사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철강사업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상승한

1,254억원을 기록하였고,

좌측 하단의 해외 지역별 포스코재 수출 판매량을 보시면,

전체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한 346만톤을 기록하였습니다. 

’19년말 아시아지역 수출채널 통합을 시작으로 ’20년 상반기 미주지역,

’20년 하반기 중국지역을 통합하며 구조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말에는 일본지역 통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글로벌 수출채널 통합은 향후 신규고객사 발굴과 패키징 판매 등

통합 시너지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회사 포스코SPS는 분할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철강산업 호황과 더불어 매분기 생산/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구동모터코아 사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모터코아는 2분기 27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하였으며, 

하반기 모터사들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모터코아 판매량은 더욱 증가할것으로

전망되고, 진행중인 천안 및 포항 설비증설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현재 포스코그룹사가 보유 중인 중국 포스코아에

유상증자 참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과 Capa 증설을 통해 해외 구동모터코아 시장에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장 로드맵 1. 철강사업 및 주요 자회사 현황 –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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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현황으로

CPO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영업이익은 380%가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지속적인 CPO 단가 상승과 생산량 호조에 힘입어

분기 영업이익 24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CPO생산량은 계절성이 있고

3~4분기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신규 3기 CPO 공장 증설 진행 중이며,

22년 말 1차 9만톤의 증설을 완료하고

24년 말까지 2차 추가 증설을 검토 중입니다. 

이상으로 분기 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장 로드맵 1. 철강사업 및 주요 자회사 현황 –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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